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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는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개발을 중단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주개발을 중단하더라도 현재 지구궤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공위성들끼리 부딪히며 발생할 수 있는 파편을 경감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해야할까?
 필자는 이 글에서 우주개발을 멈추는 것 만으로는 우주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주개발을 중단하거나 인공위성이 자동 폭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해결책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우주개발 중단 후 발생하는 문제와 폭발로 인해 생기는 폭발 잔해 문제가 발생한다. 즉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청소위성과 친환경 소재의 위성이 우주쓰레기 문제를 악화시킬 걱정이 없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2절에서는 우주개발의 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경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할 것이고, 3절에서는 우주쓰레기의 심각성 밎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4절에서는 우주쓰레기 경감 방법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을 할 것이다.

2. 우주개발의 페해

1957년 소련의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우주로 발사되었다. 그 후 여러 국가들도 우주개발을 연구를 진행했다. 우주개발 경쟁으로 인해 우주개발은 급속히 발달하였다. 과학연구와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로켓, 우주선 그 밖의 인공천체와 위성들이 우주를 향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작동되지 않는 인공위성, 로켓 본체나 로켓에서 분리된 페어링과 부스터, 부서진 우주선의 파편, 우주 비행사가 작업 도중 떨어뜨린 공구나 부품 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지만 이용할 수 없는 인공 물체가 현재 크기가 10츠 이상의 물체는 약 29,000개, 지금이 1cm에서 10cm 정도인 물체는 약 670,000개, 그리고 1cm보다 작은 파편들은 거의 1억7천만 개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된다.수명을 다한 위성들이 서로 부딪히며 많은 파편을 만들고 있으며 우주쓰레기가 아무리 작아도 떠다니는 속도가 엄청 빨라, 우주 정거장이나 위성에 부딪혀 시설이 파괴되기도 하고 부딪힌 쓰레기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지상으로 추락한 우주쓰레기는 지난해 2461개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534개) 대비 360.8% 증가한 것이며, 최근 5년 간 약 884% 늘어났다.
실제 인공위성 추락 피해 사례도 있다. 지난 2020년 5월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제작한 로켓인 ‘창정 5B호’의 발사체가 우주로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온 잔해물이 아프리카 중부의 나라 코트디부아르에 떨어져 건물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